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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지는 그리스도인 

현대에 있어서 이미지라는 표현은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. 

인간상을비롯하여 교회상，목사상등다방면으로 쓰여지는 이 말은 

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？ 

조직혁명이라는 책을써서 파문을 던전 됴. 8이11(11118은 이러한 이 

미지에 관해서 대단히 흥미있는 저술을 발표했다. 그의 말에 의하 

면 인간의 이미지는 시간, 공간, 인간, 단계, 감정 등 여러 가지 차 

원에 대해서 이미지 즉, 상(像)을가진다는것이다. 이것은 얼핏 막 

연한 느낌과 같은 것으로 들리지마는 사실 우리의 구체적인 사고와 

행동을 결정하는데 현실적인 힘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. 

이미지의 형성에는 밖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메시지 

가 있어야 한다. 이 메시지는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네트웍을 통해 

서 마음에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. 이 원리는 마치 냉온 

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11̂ 11110하31의 원리와 같다. 유기체에 있어 

서는 묘011160813818의 원리와 비슷한 것이다.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 

서 이미지를 형성하고，그 이미지를 밖으로 투사하는 상호 작용이 

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이미지는 깨어지고 마는 것 

이다.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이미지는 이러한다이나믹한과 

정을 거쳐야만 한다. 

그런데 밖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가치관의 붕괴나 부조리로 말 

미암아 통합성을 이루지 못할 때 깨어진 이미지가 인격의 통합을 

막아 비리게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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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

엘리옷은 산더미 같이 깨어진 이미지를 물려 받았다고 한 것도 

이런 뜻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. 현대에 있어서 인간이 자아에 

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왜 깨어져가는가? 

여기에 인간 소외의 문제가 대두된다. 

에릭 . 프럼은 �X！比 &1116 30(^6야;)에서 인간 소의의 과정을 냉 

철하게 묘사하였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생산과 소비생 

활에서 빚어지는 소외는 현대의 고질과 같이 다루어져있다. 

생산자는 이미 생산의 수단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 

비자는 돈으로 쓸모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로써만 물 

건을 산다. 현대인의 소비 생활은 완전히 소외 상태에 있다는 것이 

다. 정부나 사기업체의 관료제도는 인간 소외의 메카니즘으로 화하 

고 있다.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, 기구 조 

직의 메카니즘 속에서 한개의 톱니바퀴의 구실 밖에 못한다. 

현대인의 제일 심한 소외는 교육에서 먼저 심각하게 나타난다.인 

간성의 충실을 위해서 받아야 할 교육이 이제는 마켓팅 오리엔테이 

션의 방편으로 화해 버리고 기업화 되어가며 교육의 목적이 졸업장 

의매매로 전락되고 말았다. ‘ 

에릭-프럼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진 소의 현상을 사회 

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예리하게 분석했지만 그는 이에 대해서 아 

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다. 그는 다만 현대인의 자기 해방, 새로운 

휴머니즘의 윤리를 강조했지만 윤리 문제의 근본인 가치관의 형성 

에 까지는 미치지 못했다. 그는 메스로 해부는 하였으나 병자의 

완전 치료에 대한 구상도 제시하지 못했다. 현대인은 몸과 마음 

의 전체직인 치유 구원을 희구하었다. 현대인은 새 하늘과,새 땅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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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자 한다. 그러나 프럼의 사상에서는 새 하늘과，새 땅은 볼 

수 없다. 다만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해부했을 따름이다. 

인간의 자기 소외에서 가지는 깨어진 자아의 이미지를 이렇게 통 

합할 수 있을까 ？ 세속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통합성 

의 붕괴, 부서진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. 현대인은 누구나 예외없 

이 정 신 분열증이 아니면 파라노이아에 걸려있다. 

기독교의 복음의 현대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통합된 자아를 가 

지느냐 하는 것이다. 어떻게 하면 휴머니티를 유지하면서 변화가심 

한 현세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. 소외에의 항의가 

현재 비종교계인 형태로 번지고 있다. 히피족의 반항은 현대 문명 

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. 

리차드 .니버는 인간이 가지는 자아 이미지를 제작적 인간, 그 

리고 시민적 인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서 

술하고 있다. (책임적 자아ᅳ'1^65^511)16 5610 인간은 자신을 알라는 

소크라테스의 격언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야만 한다. 왜냐하면 

자아 인식이야말로 인간을 밖에서 오는 메씨지에 대한 응답(〜행애예 

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. 응답할 수 있는 데서만, 진정한 책 

임이 생겨진다. 책임은 이렇게 자아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. 자 

아 상실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. 

여기서 인간이 책임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'가질 수 밖에 없는 이 

유를 찾아야 한다. 현대 한국에 있어서 책임적인 정치나 가정 문제 

를 말하기에 앞서 응답을 할 수 있는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더 긴 

요하다. 이 점 에 서 기 독 교 적 인 자 아 이 미 지 가 가 장 타 당 성 이 있 다 고 

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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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릭 ‘프럼이 제시한 현대인의 소외는 이러한 책임적인 자아의 

통합성으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다고 본다. 

사실 유럽 사회에서는 중세기의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문예 부흥 

과 계몽시대의 삼백년 동안 자아추구의 역사가있었다. 그러나 아 

시아 특히,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인 전통적 가치 의 

식 속에서 자아를 추구하지 못하고 늘 자아는 매몰되어 있다가 현 

대에 와서 근대화의 과정이라는 와중에 뛰어 들어가서 여기서 또 

조직과 기구 속에 경험하는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. 현대 한국의 

윤리 문제의 바탕에는 이러한 중대한 위험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 

을 알아야 할 것이다. ‘ 、 

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신앙은 언제나응답적이라고 할 수 

있다. 응답을 하는 자아 속에서 책임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 이사야 

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였다. 이 응답의 생활 속에서 자아 

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책임적인 크리스천상이라고 할 수 있을 

것이다. 또 이것만이 현대화의 와중에서 겪는 인간의 자기 소외를 

극복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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